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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버스 이동 / 식사 불포함

5‧18민주화운동기록관
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
위험에 있는 기록 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95년 시작되었습니다. 2011년, 5‧18민주화운동 기록
물이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며, 2015년 이 기록관이 개관하였습니다. 
본 기록관은 민주·인권·평화의 도시 광주가 겪은 이야기를 수집·연구·전시하고 있습니다. 1~3층에는 
5·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자료와 기록물들을 전시해 놓은 상설전시관으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 
수 있습니다. 그리고 4층은 도서 열람실, 5층에는 각종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. 
또한 현재 기록관이 위치한 건물은 당시 카톨릭센터로, 6층을 방문하면 당시 광주 교구장이었던 윤공
희 신부의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. (5‧18민주화운동기록관 바로가기)
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
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, 음악, 민속공예, 디자인, 영화, 미디어,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
문화· 창의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,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도시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
창의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뜻합니다.
광주광역시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, 2022년 3월, 미디어아트 분야의 
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개관하였습니다. 
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1층에 전시되는 ‘박상화-소요풍정’은 사람과 자연과의 조우를 통한 궁극의 
공존을 이야기합니다. 3층에 전시된 ‘디지털 공명’은 예술을 통해 과거, 현재, 미래가 마주하고 
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정보 데이터에 기반하는 디지털 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방향을 
보여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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